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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망 ○○○의 상속인인데, ○○○은 피고 ○○○이 제주도 일대 포

장도로에서 개최한 2000제주코리아랠리 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커브길을 주

행중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2. 피고 ○○○는 관광홍보차 위 대회를 지원하기로 하여 경찰청과 사전 협

의를 하는 한편 대회 당일 직원들을 배치하여 차량 및 주민들의 통제 업

무를 지원하고, 구급차와 헬기 등을 지원하였다.

3. 피고 ○○○는 대회 개최 전 대회의 공인 여부 검토를 위하여 직원을 보

내 코스를 사전 답사하였고, 피고 ○○○이 배포한 팜플렛과 언론에 피고 

협회가 대회를 공인한다는 취지의 기재 또는 보도가 있었으나, 실제로 대

회를 공인하지는 않았고, 대회 진행에 참여하거나 감독을 하지는 않았다.



○ 쟁점

  1. 자동차경주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와 

대회 개최자의 과실 비율

  2. 자동차경주대회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한 제주시와 대회 전 코스를 

답사하였고, 언론 등에 대회를 공인한 것으로 기재된 한국자동차경주협

회의 책임 여부

○ 법원의 판단

1. 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하는 자는 안전한 코스 설정, 안전시설 설치, 안전

요원 배치, 참자자들 대한 충분한 코스답사 기회 부여 등 사고 방지를 위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

이 있으므로 망 ○○○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망 ○○○

은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자동차경주대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자신의 능력, 자동차의 성능과 도로 사정에 적합하게 운전을 하여야 함에

도, 무리하게 커브길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도로 밖으로 이탈하게 된 

잘못이 있으며, 자동차 경주대회는 그 특성상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고 

발생시 인명 사상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개최자의 안전조치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한 운전자가 다른 외적인 요인 아닌 자신의 운전 잘못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주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

서 망 ○○○의 과실 비율 80%로 정함

2. 피고 ○○○는 대회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경기운영, 참가선수관리, 안전시설의 설치, 안전요원 배치, 코

스선정 및 경기규칙 설정 등 대회의 진행은 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

○이 맡아 진행하였으므로, 자동차경주에 대하여 문외한인 피고 ○○○가 

대회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휘 · 감독을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특별히 다른 도로에 비하여 위

험성이 높거나 안전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다가, 대회 전구

간에 추락 방지를 위한 완충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경우 대회 운영에 실제로 관여한 바가 없으며, 팜

플렛, 언론보도 등에 관하여도 그러한 외관을 형성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자동차경주대회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책임 판

단의 기준을 제시함


